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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5월 24  방  9  문제  

해 (A책 )

  2008년 ‘수탁제’ 첫 시험에 쳐

  제 주사 는 져졌고, 또 한 번

희비(喜悲)가 엇갈  시간만  남았다.

  매번 시험  끝나고 나  는 러한 

풍경들  생  나  그 만 정  당사   

수험생  제는 당연하게 받아들 는 것  

수험가  또 하나  습  것 같아 어찌 좀    

아 러니 하  하다.^^

  

암튼, ‘수탁제’ 첫 시험 치고 그 게 어  

문제는 아니었다.

  ‘수능’처럼....

 앙 사 원 가 문제  만들어 한 날 한 

시에 보게  공무원시험!

  

문제가 고 스러워 고, 변별  갖  

문제들  나  거라 했었다. 문제는 많  

달라졌다. 하 만, ‘ 가 ’처럼 고 스럽고(?) 

난  는 시험  아니었  것 같다.

  

 하 만, 시 (時流)가 ‘생 어’ 다 보니 

연스  ‘생 어’쪽  많  제  것  

당연한 것 었고, 누 나 측할 수 었  

상 었다.

 나  강   거 에 맞  루어졌 에 

‘ 가 ’ 었든, 번 방  ‘수탁제’           

문제 었건 간에 반 상  거 에  나 다.

 또한, 내가 그 게 강조했 .... 

비문학  ‘ 문  보는 힘(비문학  조  

파악하는 것)’  키 는 공  역시 너      

차  시험에  적 어 나 다.

  가  찬가 만 번 ‘수탁제’ 

문제   필  주 , 야  심내 , 

단락  순  는 문제 등   전체적  

틀  그 는 시험  많  나 고 앞  그럴 

것 라는 야 다.(물  어휘  어제든 

나 는 문제 만)

  문학  ‘나무  보는 공 가 아닌 숲  보는 

공 ’  제 었다.

  문학  제 날 고등학  ‘ 간․ 말   

고사’ 가 아니다. 

  전체적  아 트라  상식에 접근하는 그 

 상  문제는 그 게 많   

않는다. 

  다시 말해 ‘ 품 ’  아니라 ‘ 가 ’  

라는 야 다. 

   다행한 것  제 품에 제 과 

가가 주어 다는 사실 다. 

  그 다    쉽게 문제  풀어 낼 수 

다는 야 다. 가  공  했다   

말 다.  문학  문항수가  많  

어가는 라는 사실  문학   

‘ 가 ’  공 해야할 방  는 것 다.

  아무튼, 첫 ‘수탁제’시험  상만큼 어  

않았고, 그 다고, 변별  전  없는 문제    

아니었다.

  문  해해 가는 ‘시간  안배’만 다  

앞  어쩌  수험생들  계 하는 것보다 

빠 게  합격  받   다.

  여 말하건 , 수탁제  듬  계  

게 어 라 생각한다, 단 , 수탁제에 

동참하  않는 역( 방)  들쭉날쭉 하는 

(문학  강 가 는 등) 제가 상 만....

 

 라 든, 프라 든 강 했  내 어 

강  방향  제는 정사실  었듯  

어는 전체적  어휘  보강하는 힘  

키 고, 문  바라보는 힘과, 문  

하는 방법  키 고, 문학  품 

하나하나   것  아니라 전체  아 는 

힘  키워간다  무난한 ‘ 어 문제풀  방법 ’ 

라고 생각한다. 언제 또 한 번  시험 패턴  

변 가  겠 만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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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쪼 , 공  방향  다  제 그 

 매 (一路邁進)하는  나  아는 

 든 수험생들  라고 생각하는 

바 다.

 앞  좋  결과가  바란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.   5. 26.

  비가 고 는 그 어느 여 날  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에  어 하늬 드 ^^

   어

문 1. 래  가    것 만 

묶  것 ?

① 커피숖 - 가  - 필  - 트

② 탈 - 슈  - 휘슬 - 트

③ 스 -  - 플룻 - 짜 트

④ 브라 스 - 다 - 스  - 컨닝 

답 ③

해  ① 커피숍/ 트  ② / 트

     ③ 가스/ 크/플 / 차 트  

     ④ 스 /커닝

     →  강  61강 27   에  

에   문  답  충 히 찾  수 다.

문 2.    한  맞춤 과  규

에 맞는 것 ?

①   건  에 시다.

② 쟤가 무 래 래라 래라 하나?

③  들  무 든다.

④ 여   곱  주 .

답 ① 

해  ① ‘ 다’  ‘ 다’  

        ‘ 다’ : 물건과 물건, 람과 

                     람  여 거나  

                     최 한 착시킬 

        ‘ 다’ : 그 (64강 12 ~)

     ② 무 에

     ③ .....  63강 4  26초 ~

     ④  곱빼

     → ②는  ‘ ’ 가 

        ‘문 ’가에 .... 한 

          다.

          랑  뭐 래가 니라 랑  

          뭐 에...라고  한다고....

          ③   63강 4  26초 ~ 

          그  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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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3. 한      것 ?

① 不撓不屈    달  해 

할 것 다.

② 그 여 는  매  착해  丹脣皓齒라 

할 만하다.

③     경  蚌鷸之爭  

  가 승 했다.

④ 학문   쉽   들  多岐亡羊

라  탄식했다.

답 ②   

해  ①  [不撓不屈] 

        : 한    흔들 거나 힘   

          . 

     ② 단순  [丹脣皓齒] 

        :  술과 하  라는 뜻 ,  

          다  여  는 말. 

          = 경 (傾國之色), 월태(花  

          容月態) 등

     ③ 휼  [蚌鷸之爭] 

        : 가 개  다투다가 다 같    

          에게 히고 말 다는 뜻 ,   

          하는   다투다가 결   

          경하는 다  람에게  득  주는  

          싸  비  는 말. =     

          (漁父之利)

     ④ 다 망 [多岐亡羊] 

        : 달 난  찾  할  갈   

          많  끝내는  는다는 뜻 ,  

          학문   여러 갈래  나뉘    

              는   

          말. 

          = 망 탄(亡羊之歎)

     →②  ‘ ’과 ‘ 다 ( )’

         는 거 가 다.  

문 4.   ㉠~㉣  한  가   

것 ?

 우리가 ㉠계승   민   통  

여겨지는 것들  연  에    는 

 같 , 과거  습 ㉡타 고 새 운 것

 창 는  ㉢결 었다는 것  지

극   사실 다.  훈민  

창  과 에    뚜  나타나고 다. 

만 ,  ㉣고루  보 주  들에

게  창  뜻  들, 우리 민  

  걸  빛  못보고 말  것

 니겠는가?

- , ‘민  통과 계승’ 에  -

① ㉠ - 繼承

② ㉡ - 打罷

③ ㉢ - 結晶

④ ㉣ - 固陋

답 ②

해  ② 타 (打破)

→  문 는 ‘하늬 거2’...한문  

‘비문학 문  히 ’  민 문

 과 계승 원문(p.9 첫단락)에 

   하게 체크  다.

또한, ‘ 피  승’ 문  

‘07’  경남 출 문 (p.21)   

태  하다....그래  나  문 는 

 식 든 나 다고 한 말  했다

....^^

문 5.   ㉠과 ㉡  한  가  

 것 ?

 지 단체에  진 는 사업들  그 특

상 ㉠가시 거나,  ㉡ 시  에 

집  가능  다.

  

     ㉠      ㉡  

①  可示    顯示

②  可視    顯示

③  可示    顯視

④  可視    顯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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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②

해  ② 가시[可視] : [ ]눈  볼 수 는  

         것.

       →시 [視線] : 눈  가는 . 또는 눈  

          향.

         시[顯示] : [ ] 나타내 보 .

문 6.   낱말   미   것

?

“그 지 다니 .  그 게도 못 믿겠다는 

겁니 ?”

" … 고  지랖  사람 고,  가

림  는 경우  내 직 보지 못 . 

도 마찬가지 .“

① 여 들  맛 락

② 에 는 겉  락

③ 갓  

④ 닥  한 

답 ② ‘  ’  출 문  

해  ② 랖 [ ] 나 에 는   

         겉   락. 

        → ‘ 랖  다’는 말    

        계 는 에 주 게 간 하는  

        람  비 는 말.

문 7. 다   필 가 말하고  하는 취 에 

가  맞  것 ?

 우리   , 그러니  시  그  

우리 말과 우리 삶  나 었습니다. 에 가  

 는다는 것  언 나 우리말과 우리 삶  

리고 나는 것 었 므 ,  많   

 우리말과 우리 얼  어지고 신마

 집과 고  리 나게 마 었습니다.  것

 리고 시 고 나게 만드는 것 말  우

리  래도  걸어   었 에,  

   시간   내 것  리고 

나간 마 과 공간  거리가 늘 비 습니다.  

지 가  많  운 사람  드시 고  

리고 리 나가 살  마  것  여 도 보

니 어 다가 그런 사람  고  돌  살고  

 들 업신여겼습니다. 쓸 없  진 사람

 보고 그  공 가 헛 었다고 타 워 습니

다. 참    역사 니다.

①   나  과 한 

거  해  한다.

②    것보다 남  것  

들 는 것  시해  한다.

③    람  누 나 고향에 

돌  해  한다.

④     것에 탕  

 한다.

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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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 (剝製)가 어 린 천재’  시 ? 나는 

. 런  연 지가 .

 신  느 느 도   만 

신  (銀貨)처럼 맑 . 니 틴  내  

는  미  릿 에  지가 비

는 . 그 에다 나는 트  러독  

 포 처럼 늘어 . 가공  상식  병 .

 나는 또 여 과 생  계 . 연  에

마  진, 지  극    들여

다본  는, 말   신 

(精神奔逸者) 말 .  런 여  (半) - 그

것  갖 것   - 만  (領受) 는 

생  계 다는 말 . 그런 생  에  

만 들여 고 사  개  태 처럼 마주 쳐

다보  낄낄거리는 것 . 나는 마 어지간

 생  (諸行)  싱거워  견  가 없

게끔 고 그만  . . 

 . 그 는  그 가  싫어 는 

식  탐식(貪食) 는 러니  실천  보는 

것도  것 같 . 트  러독 …….

 그  신  는 것도  만  . 그

   도 본  없는 에 

여 차라리 경편(輕便) 고 고매(高邁) 리라.

 19 는   거든 쇄 여 리 . 도

키 신 란  낭비  것 같 . 

고  란  빵  각 라고는 누가 그랬

는지 지언(至言)  듯싶 . 그러나 생  그 

에 어   에 는다거나 

 겠 ? (禍)  보지 마 .  그 께 고

는 것 니…….

 ( 가 끊어지  가 나 . 생채 도 지

    믿 . .)

 감  어  포 .[그 포지  (素)만  지

는 것  닌지 나도 겠 .] 그 포 가 

동 에 지 고도    감   공  

지 다.

 나는 내 비   고 여 상  보는 

 규 .

 여 (女王蜂)과 미망  - 상  고 많  

여  본질  미 미망  닌 가 

리 ? 니! 여  가 그 상에 어  개

문 8. 다   필 가 극  말하고  

하는 심 내 ?

 에  역사가 독창    

열리  시  것    역사  사

마천(司馬遷)에 다. 사마천   사 (史

記)   늘날 우리가 사 는 ‘사(史)’라

는 말  근원  고 다. 여  ‘사(史)’는 

후 (後漢)   사연(辭淵) 에  사

(記事的書),  사건   책  미 는 것

다. 고  역사 헌   상 (尙書)   

(春秋) 는 (漢)나라   경  시

었 나, 런 경  독립시  역사  

나  독   립  는 사마천

었다.  사  는  고  사마천 당시  

에 는  3,000  역사   

심   통사(通史) 다.

 ‘역사’란 말  ‘역(歷)’과 ‘사(史)’  어 

는 ,  에  ‘사(史)’ 는  (口)  사

람 (人)   다. 라  것  ‘사

람   말’ 또는 ‘말  는 사람’  미  

가지고 다. 또 다  는 ‘사(史)’가 사

람  책  쳐 들고 는 상  나타내므  

‘사 나 사건    남 는 간’  

미  가지고 다고   다. 결  에

 ‘사(史)’  개  에  같  역사  

사실 그 체  역사 라는  뜻  

지니고 는 동시에, 다  편 는 역사  

는 사람,  사 (士官) 라는 미가 강

게 내포 어    다.

① 동  역  개   역  개 보다 

다 다.

② 역 는 결    뿐 다.

③ 경 과 는 술   술 식에

 차 가 다.

④ 동 든 든 는 본래 물  

심  술 다.

답 ①

해  강  43강 30   비문학    

      최   하  필  극    

     주  에 게 나 는   3단,

     4단  했 는 ... 그것만 충   

     히 해  하고 시  보는 연습  했  

     다  런 문 는 충 했다고 본다....^^

문 9. 다  에 한     것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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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‘미망 ’ 라는 내 리가 뜻 에도 여 에 

 독  ? .

가  진강  라가  보라

 가도  가도 라도 실  같

개울 들  끊 지 고 여 

  는 강변에

 같  끼 ,

 같  운   리에 어 주

지도에도 없는 동  강변

식 도감에도 없는 에

어  끌어다 죽

그 린 마 훤 게

등도 달 다

다 다 

산강  가는  러

 러지게 그리워 얼싸 고

지리산  허리  감고 돌 가는

진강  라가  보라

진강  어    달 들어

낸다고 마  강 냐고,

지리사   강 에 얼  고

어  껄껄 웃

등산  보  그 지 느냐고 어보

 띤 등산  그 다고 훤  마 끄 는

고갯짓  라보

는 진강  라가  보라

어   비없는 후 식들

간다고 마  강 가 .

- 택, ‘ 진강’ -

① 는 신  ‘ 신 열 ’라고 하

  시 하고 다.

②  숙한  하여  

개  내  비  개하고 

다.

③ 신  ‘ 가   천 ’라고 하

   ‘나’   하고 

다.

④  하는 등 격한 략  하

여 프 그  술하고 다.

답 ② 문   ‘날개’ 다.

해  →  강  7강 8  ~18 에   

          간 간 하  해 또가  

          겠다는  했 는   

         ....  본  해경!... 

        ‘ ?...미 ( 식  열)!!...  

         러  말한 것 / 식  흐 ,   

         동 술 , 다다 ... 게 말한    

         것만  충 히 답  찾  수   

          듯....^^  

문 10. 다   고 난     

       한 것 ?

 비  어 나   께 보는 매

체 다. 나 비  보고 는 는 

쇄 처럼 어 운  득 나 상  

없다. 그래  들  어 에게 보다 

비 나 컴퓨 에   많  것  운다. 

 에 늘날  어린 나 들에게  

어 에  포나 경  찾는 것  지 

 다. 통  역 과 동  는 

어 들  어린 나  , 거만, 경망, 

별  ‘ 사 ’ 동에  평 게 는 

것도 런   것 다.

① 미 가 보  해 나가는

.

② 미 가 간  쓸 는 동에  

해 시  주는 .

③ 미 는  체 에 크고  

 하는 .

④ 미 는 간  신  필  충

시키  해  하 .

답 ③ 

해  ‘ 보  간생 ( 문)’        

        ....‘비문학 문 ’ 에 겨  

         다.

문 11. ‘ 강’  미  볼 수 는 것

?

① 드럽게 포  는 

② 주  물과  

③ 한과  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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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끈  생  닌 

답 ③

해  ※    ‘ 강’  니는 미

 과 가  

         한 것  고 ?

         <보 > 

㈀ 에 / 에 / 피는  / 만  

 피  .

         - 월, < >

㈁ 나 돌 가는 날 / 는  라 

고 가  할 / 차  한 람    

            - 신동엽, < 에게>

㈂   흰  니고  듯 

내  에는 항   하늘  

다.         - 신 , <들 에 >

㈃  래하  고 /  

 뜨  하  는 가 

라.    

             - , < >

㈄  눕는다. / 람보다   빨  

눕는다. 람보다   빨  고 / 

람보다  난다. 

             - 수 , < >

→‘ 강’  끈 고 건강한 민  

생  징한다. : ㈄  

‘ ’라는  격과 거  비슷하

다.

문 12. 다      것 ?

銀   지게, 玉   龍룡  리, 

돌    十십里리   시니, 들  

 우 러니 보니 눈 다.

- 철, ‘ 동별곡’ 에  -

① 시각 과 청각  함께 한 복합 

감각  다.

② 연물에 탁하여 끓는 연  

과  했다.

③ 비 과  하게 하여 

연   하게 했다.

④ 한 (造語)   문체  강

 폭포수  묘 했다.

답 ② 

해   문 는  차  출 다.

     처 에는 수  문 ,  째는    

      묘 하는 원 (만폭동‘폭포’)    

     ?, 

     그 고, 공감각 냐, 니냐(복합감각)?   

     문 .... 그런  에는   문   

     복합  하는 문  출 했다....  

     라  출문    필 한   

      다. (10강 25 ~30 에  공감각   

     하는 )

문 13. 다   하는  격  가  

하게  것 ?

 말 리  그것  싣고 는 뜻 사  계

는 (  ) 다. 늘에  

상  비춰 주는 체  드시 [달] 라고 

러   연  가 는 것  니

다. 만  연  가 다  어  언어

에 나 [달] 라고    그 지  

다. 어에 는 [ ] 라고 고 

어에 는 [루나], 헝가리에 는 [ 드], 

본어에 는 [쓰키]라고 다. 그것  마  

 통 신 등  지  시 는 것과 같

다.  색  지  뜻   연  

는 없다. 색  지, 색  진  

시  도 상 없다. 그것   통

만  다. 통신 는 색  진

나 지  시 지만, 언어는 말 리  어  

뜻  달 는 것 다. 말 리는 그 과 같  

것 , 뜻  거 에 담  내 다. 그래  

언어는   체계라고 다. 

청각 들  (手話)는 짓  뜻  

 에 는 들  빛  

사 통  다. 그러나 언어는 말 리  뜻  

달 , 말 리  뜻 사  계는 연

 니고 다.

① ‘ 랑 ’  ‘ ’ 라는 동 가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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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‘ 닭’  뜻하는  ‘ ’가 

에  라 다.

③ 한  람들  수탉   ‘ 끼

’라고 한다.

④ ‘ 추’   에 는 ‘ ’ 라고 

한다.

답 ③

해   문  ‘  ’  하는  

      다.

     (→ 하늬 1 비문학  p.6에 래    

      가  다 29강 9 30초 ~)

     &   거

     ① 역 다 각 시  하는   

      식   다 다. (④ )

          람  : [ren], [hito], [mæn]

     ② 동  ( －梨, 船, 腹),  동  

       (책 － )가 다. (①)

     ③  역   에 해당하는   

        휘   하는 근거  볼   

        수 다. 미  는 물 , 태  

          보 는 것   근  

        거 다. (②)

       ㉠ 태  : 〉가 , 〉    

       ㉡ 미  : 엿브다(가엾다－ 다)

문 14. 다   시한 에 해당하는 

가 닌 것 ?

“ 람  다.”는 못  말 다. 냐  ‘

다’는 동사 므  어  께   없  

다. 라  타동사 ‘ 우다’  사 여 

“ 람  우다”  같   다. 처럼 

동사  타동사   지 못   

지 는 경우가 많 니  쓸 는  

 가 다.

①   고 찍 가라.

② 담  필 람   나가 .

③ 에 다가 날에  다.

④  날   항   다.

답 ④

해  ①,②,③    필  하는 동  

     ...④는 그  하다.

     또한, ‘ 다’는 본  ‘     

     다’가 니므  ‘ 다’라고 쓰    

     틀 고 ‘ 다’라고 쓰  하는 것   

      문   수 는 뚱한 힌트가    

     수 겠다.

     무튼,  단 는 /‘개다’(‘개 다’  

     님), 들 다(‘들 다’ 님)...과 같   

     동  본 과  문에 답  찾   

     수 는 것  많다고 히 강 했  것  

      다    문 는 쉬웠   

     라!!   

문 15. 만 루  문 ?

① 시험  고 나니 허탈감  습했다.

②    맙니 ?

③ 한  티각태각하다가 결  헤

다.

④ 라 보고 랜 가슴 뚜껑 보고 랜다.

답 ① 

해   문  역시 본  답  찾  수   

     는 문 다.

     ① ‘ 다’- 고/ 니/ 러...    

      (‘ ’가 님)

     ② 틀  ③ 티격태격  

     ④ 본 ‘ 라 다’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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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16.    띄 쓰 가   

것 ?

 우리는  동  지 는 사람   

 큰 리   막 가내  동 는 경우  

 보게 다.  어  가  집 는 

사람에게 “나  처  ㉠   라.”라는 

식  도리어 큰 리 도 다. 나 가 얼마 

지도  삼 뻘 는 상 에게 “나도 나

 ㉡  만큼 었어.”라  삿 질  도 

다.  사람 란 본  들   는 

것ㅇ  도리에 어 나지 는 동  는 것

다. 그럼에도 고 ㉢ 나뿐   엄  

 내 개 는 사람  니 개탄 럽지 ㉣

  없다.

① ㉠

② ㉡

③ ㉢

④ ㉣

답 ①

해  ① 에 (‘ ’는 )는 여  

         쓴다.

     ② ‘만큼’      

     ③ 하나(수 )+‘뿐’(보 )+ ( 술격  

          )

     ④ ‘수’가 . 

      → 64강 27 /65강 1  문 ..9   

         강 에  답  할 수 다.

문 17.    에 맞는 것 ?

①  가 겨  고민 .

② 신   끼    는다.

③   빗  주 다.

④  그만  고 내 말  들 라.

답 ③,④ 

해  →  문  ‘가답 ’  원래 ④

는 ...          ③,④  복수 답

 처 다.

     ③  ‘빗다’는 것  동  ‘빗 다/

빗 고/빗겨’...주 다라고 하는 게 보  

 에 ‘빗  주 다’  문  개

 는 계   복수 답 처 가  

것 같다.

문 18. 말  (  )체계에 비

추  볼   것 ?

① 할 께 는 빨  참 십니다.

② 수님     님  계신다.

③ 생님,  말   들  주십시 .

④  책   생님   책 .

답 ③

해  ① ‘ ’가..   

     ② 님  시다...

     ④  생님께  주신 책 ...

     →  문 는  강  66강 28 ~ 44   

       25초 에  답  문  그  말해 주  

       다.^^

19.   단  가   것 ?

① 검  경  쓴  본 는 든든히 믿

고 는  힘  가 키고 는 게 

했다.

② 한 철 난 가  빨갛게 달

   해 다.

③ 나는  집에 눈곱만큼  미  다.

④  청 들  볶  겨 는 것  

찬가 다.

답 ④ 

해   할  ‘ 볶 ’  문   

     들  하  했 는 ... 니 내가   

     하  다 하 라   것  는  

     람  라 생각한다.....

     식  ‘ 볶 ’ 고 그것  볶는 행   

     는 ‘ 볶 ’ 다.

     그 고  문  ②  ‘ ’는 내가   

     참 많  강 했 다.

      =  /시 /고  같  뜻 고,  

     ‘  ’는  물건  값 라고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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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20.       것 ?

① 하늘  맑게[말께] 개 다.

② 끝 [끄 ] 맞추   가 듯

하 .

③ 주 [주 ] 항    보시  랍니

다.

④ 가 내   고[ : ] 다.

답 ②

해  [끄틀]...  끝  에 는 연   

     다.

     만  ‘끝 ’ 다  [끄 ]  수   

     겠다      (‘ 개 ’ )

     → 60강12  36초 ,  41  10초 에   

       답  맞힐 수 는     

      다.


